
Sermon Notes: 

 

서론: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갖는 질문 

     믿은 후에 짓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?-> 성화의 삶 

 

본론:  

1. 성화의 삶을 사는 3 가지 단계 

     가.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라 (12 절) 

          여전히 남아 있는 욕망: 요일 2:16, 갈 5:19-21 

         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인해 갈등하는 것이 당연 

         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함-> 욕망이 점점 사라짐 

     나.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 (13 절 상) 

          병기: 몇 가지 뜻 가운데 공격용/방어용 무기를 의미 

          죄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됨: 예 사도 베드로 

              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 (마 5:29-39) 

          날마다 말씀 보기, 기도, 성령의 충만 받기, 예배 

     다.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(13 절 하) 

          적극적인 방법: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 

          세상에서 쉽게 죄에 넘어가는 이유: 주일만 예배자 

          불순종만이 죄가 아니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 

2.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삶 

     가. 불완전 하지만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함 

     나. 자발적으로 행하는 삶 (은혜 아래 있으면 못 말린다!) 

 

결론: 죄로 인한 과거는 죽었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 

되었으니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 

다스리는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도록 애쓰십시다. 

 

암송구절: 로마서 6 장 14 절 

‘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 

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’ 

 

Memo/Reflection: 

1.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가?  

2. 늘 괴롭히는 죄의 유혹을, 욕망을 어떻게 해결하는가? 

3.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? 
 


